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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상공서 미 전투기 3 대 '오인 사격'  추락…"승무원 전원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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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러햄링컨함=AP/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미군 중부사령부가 제공한 사진으로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란 공격을 지원했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전투기가 상륙하고 있다. 2026.03.0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중동 전역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 전투기 3대가 쿠웨이트군

의 오인 사격으로 격추 됐다. 

BBC및 AP통신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2일(현지 시간) 쿠웨이트 방공망에서 미군 F-15 전투기 3대가 오인 사격으로 격추

됐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미 공군 전투기들이 쿠웨이트 방공망에 의해 오인 격추됐다"며 "쿠웨이트는 이번 사건을 인정했으며, 우리는

진행 중인 작전에 대한 쿠웨이트 방위군의 노력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승무원 6명은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으며 구조됐

다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이란의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 공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쿠웨이트에서 추락한 미군 전투기 가운데 한 대를 이란이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

아다. 

목격자 아흐메드 알 아사르는 "전투기 한 대가 불길에 휩싸인 채 하늘에서 떨어질 때 폭발음이 들렸다"며 "10여명과 함께 현장



으로 달려갔는데 한 공군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란 조종사라고 생각

했지만, 가까이에서 확인한 결과 미국인이었으며, 구조대를 해당 조종사를 데려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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